
KCA 서울본부 사옥, 에코마일리지 최우수 건물로 선정

- 송파구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(본부장 손기칠, 이하 KCA 서울본부)에서

관리하는 IT벤처타워(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)가 송파구청이 선정한 

‘2020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 건물’로 선정됐다.

◦ 에코마일리지는 전기·수도 등의 에너지 절약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

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환경프로그램으로 이번 

선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의 실적을 평가했다.

□ IT벤처타워는 지난 해 건물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,

냉·난방 시설을 고효율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절감을

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.

◦ 이런 노력의 성과로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로 선정된 3개 단체 중 

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기후변화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

지난 9월 7일 지급받았다.

□ KCA 손기칠 서울본부장은 “앞으로도 건물 내 기자재를 고효율 에너지

기자재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면서 환경경영에 앞장 서겠다”고 말했다.

◦ 한편,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IT벤처타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
서울본부를 비롯, 서울동부고용노동청, 벤처기업 등 총 60개 기관이 

입주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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